
정 윤 성

   어느 날, 친구가 하교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서 나에게 물었다.

“야, 어제 SNS에서 유명한 한심 좌 흑형 봤어?”

“한심 좌는 아는데 흑형이 무슨 뜻인데?”

친구가 말하는 흑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 수 없는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흑인을 부를 때 사용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그런가 보

다.’하고 넘겼다. 다른 친구가 저녁때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축구 중계를 

보며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서 흑인 미드필더 선수가 공을 잡았다. 그

러고는 혼자서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수에게 빼앗긴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마디가 툭 튀어나왔다.

“아, 저 흑형 너무 개인플레이야. 왼쪽에 다른 선수 비었었는데 말이야.”

친구도 공감했는지 맞장구를 쳐주며 그 흑인 선수 플레이에 대해 비판했다. 

그 흑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꺼낸 말을 맞지만 정확한 뜻

도 모르는 흑형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써버린 것이다. 그 이후 내 마음속이 

정체불명의 물체로 꽉 막힌 기분이었다.

 

   아마도 내가 사용한 ‘단어’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 싶어서 나는 스마

트 폰을 꺼내 들어서 검색 포털 사이트에 정확하게 ‘흑형’이라고 검색했

고, 한 기사문을 보게 되었다. 방송인 조나단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흑인

들을 ‘흑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인이 한국인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 내용이었다. 사실은 조센징과 흑형은 그 사람

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쁜 의도 없이 만든 말인데 점차 인종차별적 의미나 

어조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면서 인종차별 언어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고 한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을 접한 나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분명 같은 사람이고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를 뿐 다 같은 사람이

고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들은 피부가 검게 태어나고 싶어서 검게 태어난 

것일까?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색과 달라서, 태어나고 

자란 국적이 달라서, 쓰는 언어가 달라서 등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며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준다. 

   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작다. 내가 키가 작게 태어나

고 싶어서 작게 태어난 것도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성별도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성

이 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하고 사

랑한다. 가끔은‘나는 왜 작게 태어나서 차별받고, 놀림을 받아야 할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생기는 장점도 있고 이러한 신체 조건

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이 있을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정윤성’이라는 존

재 그 자체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신장, 성별, 국적, 언

어 등은 틀리지 않았다. 다른 것이다. 다만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차이를 받

아들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길 가다 마주치는 외국인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쳤지만, 

이제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그들이 피부색, 성별, 국적, 언어 등으로 인해서 

겪을 아픔과 차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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